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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인 6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왼발이 오른발보다 평균 0.6mm

더 길다고 한다. 1~2mm 심지
어는 10mm나 차이나는 발도

간혹 있다. 왜 왼발이 오른발보다 더 큰 사람이 많을까? 이

유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많기 때문이다. 오른손잡

이의 경우 척수에서 신경이 한 번 교차돼 왼발에 더 많은

힘을 주게 된다. 이렇게 몸을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다

보니 왼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축구선수처
럼 아

무리 오른발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리뛰기를 하

거나 닭싸움을 할 땐 항상 왼발로 몸을 지탱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왼발이 오른발보다 큰 이유

기억에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있다. 단기기억은 1분에서
1~2시간 이내의 경험이나 감정이 뇌에 임시로 저장된 것이
다.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이 장기기억으로 바뀌고 나머
지는 곧 사라진다. 반면에 일단 장기기억으로 전환된 기억
은쉽게사라지지않는다. 술을 마실 때 필름이끊기는것은
일정시간동안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문
제가 생겨, 장기기억 자체가 전혀 없어지는 현상이다. 그래
서 술 마시다 사라진 기억은 최면을 걸어도 떠오르지 않는
다. 그러나 이미 저장된 기억들은 멀쩡하기 때문에 술값을
계산하거나집에돌아가는데는전혀문제가없다.

필름은 왜 끊기는 걸까?

흔히‘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 더울

때 보다는긴장했을때주로사용하는말이다. 왜 이런 표현

이 생겨났을까? 손바닥
과 발바닥은 우리 몸 가운데 땀샘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다. 특히 긴장,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이유로 생기는 땀은 손바닥, 발바닥, 겨드
랑이에서만 난다고

한다. 발바닥과 겨드랑이야 축축해져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

지만, 손바닥은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쥐게 돼 땀이 흥

건하게 고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

럽게이런표현이생겨난것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라는 말의 기원은?

곰, 다람쥐, 고슴도치 같은 동물들은 식량을 구하기 힘든 겨울 한 철 동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겨울잠을 선택한다.동물들은 가을동안 최대한 살을 찌운 다음 보온이 잘 되는곳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1분에 150번을 뛰는 다람쥐의 심장박동수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1분에 5회 정도로 크게 줄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양서류나 파충류 등변온 동물의 겨울잠은 항온동물들과 다르다. 에너지 절약차원이 아니라 체온이 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얼어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사(假死) 상태로 겨울잠에든다. 이런 동물의 경우 체액 속에 부동물질을 갖고 있어서세포가어는것을방지한다.

개구리와 곰의 겨울잠은 다르다




